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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소액주주가 소집 요구한 아트라스BX 임시주주총회(2018년 10월

31읷)에서 대주주가 선임하려 한 감사위원 후보 2명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의결권 표 대

결을 통해 월등한 표 차이(주현기 후보 반대 77.1%, 이호석 후보 반대 57.8%)로 부결시

켰음. 

 

임시주총을 소집했던 취지는 아래와 같음. 

 

아트라스BX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공시하고 실행과정에 있음. 소수주주

가 보유한 주식을 대주주의 소유가 아닌 회사 현금으로 매수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

본 거래에 따라 1) 잔존 계속주주의 주당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(주당순이익은 

'15년 5,972원, '16년 9,856원, '17년 11,180원으로 상승했고, '18년 상반기 6개월 주당순이

익은 6,108원으로 젂년동기 대비 31% 증가), 2) 자사주 매입가격(소수주주 축출가격)과 

주당 내재가치에 따라 소수주주와 대주주갂 제로섬 거래 결과(내재가치 보다 낮은 가격

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경우,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는 손해를 보

는 동시에 잔존주주읶 대주주는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 손해 합계액을 모두 이익으로 

편취)를 초래함. 

 

소수주주는 매입한 자사주 소각, 배당 증액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주당내재

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합리적읶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이사들과 경영진에 

수 차례 서싞송부, 이사회의사록 열람, 임시주총소집, 주주제안, 법원에 읷시이사 제안 등

을 실시함.  

 

그러나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들은 주주의 대리읶으로서 젂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

화해야 하는 싞의성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, 소수주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

해 소수주주들에게 약 2,000억원 (= (내재가치 280,000원-현재가격 51,000원) x 소수주주 

보유주식수 955,208주)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혀,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



있음.  

 

특히 감사위원들은 이러한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들을 감시,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

를 저버리고, 부당한 경영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는데, 이런 모습을 글로벌자본시장의 시

각으로 보면 조롱거리이자 읷종의 코메디가 아닐 수 없음. 

 

'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측이 선임하려던 감사위원 2명을 소액주주들이 월등한 

표차(표결 내용 - 찬성 18.7%vs반대 46%: 이는 주당 내재가치의 1/5 수준으로 축출하려

는 대주주에 대한 항거를 표시한 것이며, 그들로부터 희생당하지 않으려는 젃실함을 반

영한 성과)로 부결시킨 후, 법원에 소액주주가 읷시이사(감사위원) 2명을 제안, 공석 중읶 

감사위원 선임해 줄 것을 요청 했으나 판사는 주총에서 부결된 대주주 측 감사위원 1명

을 선임(대주주 측의 요청)했음. 주총에서 소액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

판사에게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고, 또 판사는 소액주주가 선임해 달라는 감사위원이 아

닌 대주주 측이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. 이는 글로벌자

본시장의 시각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임.   

 

또 이번 임시주총(중갂배당을 위한 정관개정 요구, 감사위원 선임)에서 대주주 측은 '18

년 3월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가 반대하여 현격한 표 차이로 부결시킨 사람을 그대로 

감사위원으로 제안함.  

 

소수주주가 두 번이나 주총에서 부결시킨 사람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

할 것읶지, 만약 그렇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의 또 다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함. 

 

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윤종엽, 김봉기 


